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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wo national guidelines on the VDT work management published by Ministry 
of Labor(MOL) and Korean Standard(KS), and suggest possible modifications of them. The scope of this paper was limited 
to the desktop type of VDT jobs, excluding laptop environment. In addi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office 
worker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discomfort levels in meeting the MOL Notification. From ergonomic point of view,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wo guidelines were found with respect to the heights of chairs and desks. In fact, 
the ranges specified in each guideline were not the same. In the field surveys, it could be known that work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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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VDT(Visual Display Terminals)

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 국가적인 

통계(한국정보산업진흥원, 2007)에 의하면 전국 사업장의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은 평균 79.2%이며, 특히 금융/보험

업의 경우는 95.5%로 가장 높아 산업계 업무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VDT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제

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VDT 작업과 관련하여 국내

에서 산업보건적인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부여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이다. 이 시기에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비록 제한적이지만 컴퓨터 작업

장과 정밀공작 작업과 같은 단순반복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 의무와 작업장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작업자의 작업관리지침'과 '단순

반복작업 작업자 작업관리지침'이 노동부고시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작업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한계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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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00년대 들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심화되자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하여(2002. 12) 제24조(보건상의 조치)에 '단순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

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VDT 작업에 의한 반복적인 동작

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노동부의 노력과는 독립적으로, 기술표준원에서는 

국제 ISO기준을 참조하여 ISO9241을 현재 KS A ISO9241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이하 

KS9241로 약함)으로 번역 및 제정 중에 있다. ISO9241은 

총1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자판 등 하드웨어와 

관련한 내용과 사용성(usability)와 관련한 내용이 함께 포

함되어 있다.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작업자의 작업관리지침'(이하 

노동부고시로 약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VDT 취급작업을 보유한 사업주 및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반면 

KS9241은 설계자와 생산자, 구매자, 평가자를 대상으로 

VDT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필요한 조건

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지침의 

목적, 구성 및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몇

몇 부분은 일치되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

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부고

시는 책상과 의자에 대해 구체적인 치수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KS9241은 구체적인 치수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표준

인체치수(Size Korea)의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두 지침에

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의자의 좌판 높이로, KS9241

에서는 한국산업규격 중 사무용 의자의 치수에 관한 규격

(KS G 4101)의 기준(380~410mm)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고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치수(350~450mm)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부고시는 작업자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KS9241에서는 작업

자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DT 작업의 관리와 설계에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두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두 지침

들이 개정될 때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

가하여, 노동부고시에 포함된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실제 

작업자들이 현장작업 중에 어느 정도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지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항목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현재 KS9241은 번역 및 제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노동부고시와는 제정의 목적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지침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VDT 작업을 관리 또는 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지침들을 참

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상호 불일치하는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추후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가 활용되리라 전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지침간 비교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과, KS9241 중 노동부고시와 직접

적으로 비교 가능한 제3, 4, 5, 7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알려진 보험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손해보험 및 생명

보험업에 종사하는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2,95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3,212명이 수거되어(수거

율: 24.8%)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내용 

양 지침 간 비교 항목으로 디스플레이, 입력장치, 작업대, 

의자, 작업자세 및 보조기구, 그리고 작업환경을 채택하였다. 

작업자 불편도는 노동부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화면, 작업환경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3. 결 과 

3.1 비교연구 

3.1.1 디스플레이 

표 1. 디스플레이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 조절이 가
능할 것 회전 및 

경사조절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VDT 취급근로자가 못 느낄 정도의 깜
박거림을 가질 것 깜박거림/

흔들림 KS9241: 적어도 이용자의 90%가 흔들림을 느끼
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고시: 작업자가 조정 가능해야 함 대비 
(contrast) KS92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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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와 KS9241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항목은 깜박거림/흔들림과 문자/도형 크기에 대한 항목들

이다. 노동부고시가 디스플레이가 갖추어야 할 항목인 화

면 및 경사 조절, 깜박거림, 대비 등을 간략히 기술한 반면, 

KS9241은 디스플레이가 가져야 할 기계적 조건들을 중심

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지침 모두 모니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CRT 

또는 LCD 등 모니터 종류에 따라 모니터를 기울이는 각도, 

시선각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항목을 다루고 있

지 않으므로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1.2 입력장치 

두 지침 모두 키보드의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

으나 KS9241에서는 보다 기계적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KS X 9995-1을 참조로 하여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키보드 관련 항목에서 수치로 제시한 부분

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보드 외의 입력장치

에 대한 요건은 ISO 9241:9에 있으나, 아직 한글로 번역

이 되어있지 않다. 노동부고시에서는 키보드 및 마우스에 

대해서만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입력장치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하여 양 지침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이다. 

3.1.3 작업대 

표 1. 디스플레이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화면상 문자/도형 등의 크기도 근로자
가 읽기 쉽도록 고려할 것 

문자/도형 
크기 KS9241: 화면상 글자 높이, 획 너비, 글자너비 대

높이 비, 글자 행렬 형태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자
세히 규정하고 있음(세부 내용 생략) 

노동부고시: 없음 

시선각 KS9241: 계속 보는 부분을 수평과 수평 아래쪽
60° 사이의 수평 기준 시선각으로 볼 수 있도록 디
스플레이를 설치해야 함 

노동부고시: 없음 

조망각 KS9241: 디스플레이는 표면의 수직 방향에서 적
어도 40° 사이의 시선각 내에서 판독 가능해야 함

노동부고시: 없음 
눈부심 

KS9241: 눈부심은 피해야 한다. 

표 2. 입력장치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특수 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
업자가 조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 가능해야 함

이동성 
KS9241: 작업이 명백히 정의된 응용 분야를 제외하고
이동 가능해야 함 

노동부고시: 촉각, 청각, 압력 고려할 것 
키의 
성능 KS9241: 키를 누를 때의 촉각, 청각, 시각적 피드백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세부내용 생략)

노동부고시: 키의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
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할 것 

키톱 KS9241: 키톱의 표면 면적, 폭, 문자 범례, 표면 모양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KS X ISO/IEC
9995-1 참조함(세부내용 생략) 

노동부고시: 5~15° 
키보드 
경사 KS9241: 5~12°의 양각 권장. 경사 조절이 불가능한 키

보드는 0~15° 사이의 값을 가질 것 

표 2. 입력장치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키보드 두께는 3cm 이하로 할 것 자판 높이/
키보드 두께 KS9241: 자판 높이는 35mm를 넘지 않아야 함

노동부고시: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
으로 할 것 

키보드/ 
키 표면 KS9241: 키표면 재료 특성- 무광택, 모서리/모퉁

이는 날카롭지 않아야 함. 열전도성이 없는 것이
좋음 

노동부고시: 상지자세, 조작이 원활하도록 할 것
키의 배열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작업대 끝과 키보드 사이는 15cm 
이상, 손목받침대 권장 거리, 

보조기구 
KS9241: 손 지지대 권장 

노동부고시: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 손이 자
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키보드 외 

입력기구 
KS9241: ISO 9241-9(미번역)에서 다루고 있음

표 3. 작업대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넓이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가운데 서랍이 없어야 하며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 

다리 
공간 KS9241: 좌식 및 입식작업에 대해 사용자의 몸통, 

팔다리 아랫부분과 워크스테이션 구성부분 사이의
충분한 수직, 수평, 그리고 측면공간을 제공함 

노동부고시: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 바닥면~작
업대 표면 60~70cm 범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바
닥면~작업대 표면 65cm 전후 

높이 
KS9241: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작업에 필요할
때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5퍼센타일 여자~95
퍼센타일 남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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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9241에서는 구체적인 작업대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사무용 가구산업계에서는 사무용 책상의 치수에 관한 

규격(KS G 4102)을 적용하고 있으나 KS9241에서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ISO 9241을 그대로 번역

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노동부고시에서는 작

업대 높이를 60~70cm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작업대의 

너비, 폭 등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나 양 

지침에서는 KS G 4102 등을 참고로 하여 몇몇 중요수치

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3.1.4 의자 

 

KS9241에서는 의자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노동부고시에서는 좌판의 높이, 깊이, 너비 등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팔받침, 등받이, 요추지지대 등에 

대해서는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그 요건을 간략하게 서술하

고 있다. 두 지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좌판 높이

로, KS9241에서는 직접 서술하지 않았지만 KS G 4101의 

수치 380~410mm를 따른다. 이에 반해 노동부고시에서는 

350~450mm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지침 모두 요추지지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관련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3.1.5 작업자세 및 보조기구 

표 3. 작업대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작업대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할 것

가장자리 KS9241: 작업면의 모든 모서리와 지지대를 날카
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모서리와 모퉁이의
최소 반지름은 2mm 이상으로 할 것 

노동부고시: 없음 

작업대 
표면 

KS9241: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택 있는 면이
되지 않도록 할 것(60° 광도계로 20 이하 또는 45 
광택도) 

표 4. 의자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이동과 회전이 자유롭고 미끄럽지 않
아야 함 

이동/회전 
KS9241: 이동바퀴가 권장되며, 회전대는 사용자
가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노동부고시: 35~45cm, 조정 가능할 것 

좌판 높이 KS9241: 오금 높이를 기준으로 함. 사용자가 적당
한 조절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해야 함 

노동부고시: 38~42cm 

좌판 깊이 KS9241: 엉덩이-오금 길이보다 작아야 함, 고정
식일 경우 등을 지지하는 것에 우선권을 둘 것 

노동부고시: 작업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 가질 것 좌판 재질 

KS9241: 표면은 적당한 마찰과 투과성 가질 것 

노동부고시: 40~45cm 

좌판 너비 KS9241: 좌판의 폭은 엉덩이의 최대 너비를 고
려함 

노동부고시: 없음 
좌판 각도 

KS9241: 다양한 각도를 허용해야 함 

노동부고시: 충분한 넓이 등받이, 요추부터 어깨까지
편안하게 지지해야 함. 높이/각도 조절 가능할 것 

등받이 KS9241: 좌판, 등받이는 고정되거나 서로 독립적
으로 움직일 수 있음. 등받이는 모든 형태의 앉은
자세에서 사용자의 등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함 

표 4. 의자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필요에 따라 팔걸이가 있어야 함 

팔걸이 

KS9241: 작업자의 작업 자세를 방해하지 않고 조
절 가능해야 하며 작업장으로의 접근 용이성을 방해
하지 않는 것이 좋음. 
5퍼센타일 여자~95퍼센타일 남자들을 수용할 수 있
어야 함 

표 5. 작업자세 및 보조기구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시선은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가 되어야 함 시선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작업 화면상의 시야범위는 수평선상
으로부터 10~15°가 되어야 함 

시야범위 
KS9241: VDT에 대한 최적의 시선각은 시선으
로부터 수직/수평방향의 ±15° 이내 

노동부고시: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는 최소
40cm 화면-눈 

거리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 윗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
가 들리면 안 됨 

-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이 되어야 함 

-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할 것 

- 의자에 앉을 때 의자 깊숙이 앉아 등받이에 등
이 충분히 지지될 것 

- 키보드 조작 시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
가 오래 지속 안 되게 할 것 

상체자세 

KS9241: 없음 

노동부고시: 

- 무릎의 내각은 90도 전후, 좌판 앞부분과 종아
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
가 있게 할 것 

하체자세 

KS924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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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9241에서는 작업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

고 있는 반면, 노동부고시는 여러 항목에 걸쳐서 올바른 작

업자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류받침대 등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두 지침이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다. 

3.1.6 작업환경 

KS9241에서는 주요 작업환경에 대한 요건이 아직 번역 

및 제정되지 않았으며, 영문원본인 ISO 9241:6에 조명, 소

음, 정전기, 온/습도 등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단, 반

사에 대한 요건은 KS A ISO 9241:7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2 설문조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실제 작업에

서 작업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해 하고 있는가를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각 항

목에 대한 불편도를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불편함)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남성은 49.2%, 여성은 50.8%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1,503명으로 전체의 46.8%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228명(38.2%), 

40대 이상이 481명(15%)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작업환경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 

1. 노동부고시 

1) 작업실 내 창/벽면: 반사되지 않는 재질 

2) 조명은 화면과 명암 대조가 심하지 않을 것 

3) 주변 환경 조도 

- 화면 바탕이 검정 계통: 300~500lux 

- 화면 바탕이 흰색 계통: 500~700lux 

4)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작업일수록 화면과 작업대 주
변 밝기의 차이를 줄이고, 작업 중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과
의 밝기 차도 줄임 

5) 차광망/커텐을 설치해 밝기 조절 가능해야 함 

6) VDT 전용 조명을 이용해 작업 범위 내 균등한 밝기가 되
어야 함 

7) 지나치게 밝거나 반짝이는 조명이 작업자 시야 내 들어오면
안 됨 

8)화면 보안경 등 부착 권장-빛의 반사 줄임 

9)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는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채광 제한 

10) 프린터 소음 심할 경우: 후드, 칸막이, 박스 설치, 프린터
배치 변경 등 

표 6. 작업환경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11)정전기 방지: 접지, 알콜 등으로 화면 닦기 

12)온도: 18-24℃, 습도: 40~70% 

13)작업 실내 환기, 공기 정화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함 

2. KS924 

- 대부분 항목이 ISO 9241-6에 언급 

- 반사에 대한 요건이 KSA ISO 9241-7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표 5. 작업자세 및 보조기구에 관한 두 지침 비교결과(계속) 

항목 내용 

노동부고시: 연속적 자료입력 시 서류 받침대
권장. 서류받침대는 높이, 거리, 각도 조절 가
능한 것을 추천함 서류입력대/ 

문서지지대 
KS9241: 표시장치와 유사한 높이, 시거리가
좋음. 각도, 거리, 높이 조절 가능한 것이 좋음

노동부고시: 발 받침대 설치 가능 

KS9241: 의자 높이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
가 바닥에 발을 놓을 수 없는 경우에 

- 바닥의 필요한 위치에 위치시켜야 함 

- 사용 중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음 

-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것이 좋음 

발받침대 

- 충분히 크고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노동부고시: 없음 손/손목/ 
아래팔 받침대 KS9241: 필요에 따라 권장됨(세부내용 생략)

노동부고시: 없음 

회전반 KS9241: 인간공학적 관점으로는 추천되지 않
으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됨(세부 사항
생략) 

표 7. 불편도 설문결과 

구분 평가 항목 불편도점수 

책상 높이 2.79 

책상 위 공간 3.11 

책상 재질(눈부심) 2.60 

책상 가장자리(아래팔 눌림) 2.87 

책상 밑 다리공간 3.17 

책상 

책상 전체 평균 2.91 

좌판 높이 2.77 

좌판 안정성 2.67 

좌판 크기(길이/폭) 2.94 

등받이 조건 3.06 

팔걸이 높이 조절 2.79 

이동성 및 회전성 2.64 

의자 

의자 전체 평균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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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작업환경 관련 요인이 평균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책상과 화면 관련 항목(각각 2.91, 

2.90), 키보드(2.83) 순으로 나타났고 의자 관련 항목(2.81)

의 불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상 관련 요인이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책상 아래 다리 공간

(3.17), 책상 위의 공간(3.11) 등 공간적 불편 점수가 높게 

나와 이러한 결과가 책상 전체 평균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

로 해석된다. 

전체 항목에서 작업환경 요인을 제외하고 항목별 불편도 

순위를 보면 책상 밑 다리 공간(3.17), 책상 위 공간(3.11), 

등받이 조건(3.06), 좌판의 크기(2.94), 화면의 위치 및 키

보드 아래팔 지지공간(각각 2.91) 순으로 불편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불편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책상 재질(2.60), 

의자 이동성(2.64), 좌판 안정성(2.67), 마우스 위치(2.74), 

좌판 높이(2.77), 책상 높이(2.79)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VDT 취급작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 두 

지침의 내용을 디스플레이, 입력장치, 작업대, 의자, 작업자

세 및 보조기구, 그리고 작업환경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노동부고시가 화면 및 경사 조절, 

깜박거림, 대비 등을 간략히 기술한 반면, KS9241은 주로 

기계적 조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키보드 관련 항목에서는 

지침간 큰 차이가 없었다. 

작업대는 KS9241에서는 KS G 4102을 참조하고 있으

며 노동부고시에서는 작업대 높이를 60~70cm로 규정하고 

있다. 의자와 관련해서는 KS9241에서는 의자의 구체적 수

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부고시에서는 좌판의 높이, 

깊이, 너비 등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고 있다. KS9241의 

원본인 ISO 9241은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국가별 사용자 집

단의 인체크기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

시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사무용 의자 및 책상의 설계 기준인 KS G 4101과 4102를 

준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KS G 4101과 4102의 경우 

일반적인 사무작업용 기준이기 때문에 VDT 작업특성과 다

소 상이한 기준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업자세와 작업환경에 관해서는 KS9241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노동부고시는 여러 항목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VDT 작업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의자와 작업대는 그 중요도가 높

은 물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국가적인 규제

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무용 의자

와 책상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는 KS G4101(의자); KS G 

4102(책상)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

동부고시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

기 때문에 만약 국가기관별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지침간 특히 수치상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해당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통일해야 할 것이다. 

KS9241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 많고, 

아직 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VDT 작업 전체를 아

우르는 지침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 작업환경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불편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책상과 화면, 키보드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의자의 불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지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좌판 높이었으나 설문

조사에서는 좌판 높이의 불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사무용 가구들이 높이조절식이며, 또 조절방

식이 손쉬운 것이어서 이러한 불편도 조사결과가 나왔으리

라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는 인간공학계가 오랜 시간 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지도활동을 펼쳐온 대상인 

의자, 책상,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설계에 상당한 발전을 거

두었으며, 그 결과 현장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

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러나 불편도 조사결과를 좀 더 세부적인 조건으로 나누

어 보면 책상 밑 다리 공간과 책상 위 공간 등 주로 공간적 

불편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자 등받이 조건과 

좌판의 크기로 나타났다. 공간적 불편도는 관리적 측면에서 

표 7. 불편도 설문결과(계속) 

구분 평가 항목 불편도점수 

키보드 두께 및 각도 2.82 

마우스 위치 2.74 

아래팔 지지 공간 2.91 

마우스 형태와 크기 2.86 

키보드 및 
마우스 

키보드 전체 평균 2.83 

화면의 위치 2.91 

화면의 눈부심 2.88 화면 

화면 전체 평균 2.90 

환기 조건 3.54 

조명 조건 3.03 

온습도 조건 3.38 

소음 조건 3.02 

휴식시간 조건 3.55 

작업환경 

작업환경 전체 평균 3.30 

전체 항목 평균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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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개선할 수 있지만 등받이 및 좌판 조건은 인간공학

적 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편 요소이다. 이윤근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20~50세) 

앉은엉덩이수평길이를 참고할 때 여성의 25 %tile, 남성 

5 %tile은 현재 시판 중인 의자 좌판 깊이가 수용할 수 없

어 불편도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불편도 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의자와 관

련된 인간공학적 조건들이 두 국가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으

로 통일된 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작업환경은 건물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요인으

로서 비록 근골격계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작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후 정부와 

인간공학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는 부문

이라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침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한 수치 및 기술적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내용을 발견해야겠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구

속력을 가지고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사용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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